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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그녀들의 애정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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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대구경북 지회

글을 시직&卜기 전에 본인은〈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56 
일째 인턴사원 정소영〉임을 밝히며, 지금부터 우리 지회가 잘 돌아가 

는 이유 3가지를 펴 놓고자 하니, 모두들 눈 쫑긋 가슴 쫑긋 하시길.

강사단

kVa

본지회에는4명의 여전사가 있다 일을하며 그녀들의 한가지 공통점을발견 

했는데, 그것이 본 지회의 에너지원 인거 같斗. 비교적 자유로운분위기의 사무실 

일에 대한의견교류는 직책을막론하고 잘 이루어짐. 허허허-웃음소리에 껌벅 넘어 

가는상황종종 연출됨. 언니〜그게 아니잖아!” 이런류의 대화가빈번함

우리 지회에서 언니〜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며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차모氏.

그녀에게는 “상담을하지 않으면 안될 상담자'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듯하다.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싶다. 

전화상담을하고, 5분이 채 안되어 또다시 울리는벨. “저는괜찮은겁니까.?감 

염될 확률이 몇 퍼센트지요.？' 동일인의 같은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 

문을 하는 내담자 임 에도 불구하고, 조금이 라도 동요된 감정으로 상담하는 것 

을본적이 없다. 가끔씩 그녀의 기발한생각과 행동을통해 우리들은물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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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에게도 편안함과 웃음을 느끼게 된다. 사람을 사랑하고 만남에 

기쁨을 느낀다는 그녀. 상담자로서도 조력자로서도 매력 만점이다! 상담업무에, 쉼터 

사업에, 감염인 care에 교육총괄에 눈코 뜰새 없이 돌리고〜돌리고〜를 해야 하는 사 

업과장 김모氏. 김모氏가 맡은 업무는 대구경북 사업 총괄로, 이구석 저구석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함과동시에 행할수 있어야한다.

상근자원봉사 시절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야근은 1월이 되어도 쭈욱~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연일 야근에 갑자기 몸이 아파와나는울음을왈칵쏟아버렸다. 그렇게 퇴 

근한후김모氏로부터 전화가왔다. "소영쌤〜 힘들제?무슨일 있는건아니고.?'자신도 

처음 일을시작할때, 너무힘들어 울기도많이 했다고. 김모氏의 여러 가지 캐릭터 중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철두철미함이 무너졌다. 지회의 실 책임자로서 사업전반을맡고 있다보 

니 어쩔 수 없이 비춰졌던 딱딱함속에 혼자만의 인내가 있었던 거다. 밤이고 낮이고 감염 

인의 전화를 받으면 어디든 뛰쳐나가는그녀를통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그녀를통해 

내가왜 이곳에서 이 일을하고 있는 지를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번은 열정쟁이 김회장님과 지회 식구들이 모두한차를 타고 워크숍을간적이 있었다 

대화도중현재 논의되어야할 안건이 나왔고, 의견을 개진하며, 현상황에 대한김모씨의 브 

리핑 아닌브리핑이 이어졌다. 갑자기 열정쟁이 김회장님의 "그러면 안되잖아시 뭐—하 

는거야寸 숨길수 없는정열이 분출됐다 순간차안은조용해졌고, 김회징님의 정열에 우 

리는한방맞았다 역시나 회장님은 여걸 중에 여걸 그녀의 선의는 앎과 믿음대로 행해지고 

그것이 그녀만의 카리스마로 나타나는듯하다. 열정 쟁이 회장님께서 보이는 본은우리에게 

앎과행함을함께 가져오도록 하는것 같다

빠질 수 없는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 인권• 후원팀의 이모氏. 쉼터에 계신한감염 

인의 재정적인 문제와안타까운 일을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저리 뛰며 벽에 부딪히 

며 낙담하고, 감염인의 하고자하는욕구가줄어든 것 같아속상해 하던 그녀. 차츰 일 

이 다듬어져 가고 감염인의 신뢰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너무 잘됐다며 기쁘다고 감 

염인을 안고는눈물을글썽이는 게 아닌가! 무뚝뚝하게 만생각했던 이모氏의 애정행 

각은툭툭- 던지는말속에 묻어두고, 아주한 번씩 겉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모氏 

의 눈물. 이것은무엇일까?

그렇다. 내가보고느끼고 경험한 대구경북의 힘은바로이러한 애정행각에 있다. 말그 

대로 일과사람을향한 애정에 있고, 대화와수용으로 서로에게 묻어있는 색깔들을 맞추어 

가는것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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岂 무엇을하나요?—Mr. Park.

우리의 청일점인 미스터 박은쉼터에 계신다 전진하는 협회에 미치는미스터 박의 에너 

지는쌀쌀한11월 쉼터소풍갔을때 알아버렸다. 가벼운 마음으로 케이블카를타고오른팔 

공산 인이 미스터 박과쉼터 식구들과함께 제대로 대화하며 꽤 긴 시간을보낸 적은 이때 

가처음이었다 사진도찍고, 때 이른눈을맞은산길을걷는중에 쉼터 식구들에게 있어 친 

구같은 미스터 박을보았고, 아버지같은 미스터 박을보았던 것이다. 식구들을보호하며 지 

지해주며 쉼터에서만함께 하는 그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함께 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스스럼없는식구들과의 대화 행인의 장갑을 식구들에게 내미는손 입고 있던 점퍼까지 벗 

어주려는모습, 오손도손우리들의 추억을카메라에 담는모습.. 그의 애정행각 역시 4명의 

여전사 못지 않았다.

셋 에이즈예방교육 전문 사절단. 、

본 지회가 타지 회와 악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 에이즈예방교육 전문 사절단의 규모 

가악간~ 크다는것이다 본인과의 접촉이라곤월2회 있는스터디, 월례회, 홍보캠페인에서 

뵙는것이 전부였는데, 어찌 엮이어 사절단과의 관계가 옆집 언니, 오빠수준이다 이 사절단 

은본 지회의 핵 중에도 핵이다 월 2회 있는스터디에 꼬박꼬박참석하시면서 앎에 대한욕심 

이 대단한분들이시며 , 전문성을쌓기 위해 사흘이 멀다하고 서울로 타지방으로 교육들으러 

다니시는분들 에이즈예방교육하러 산넘고물건너 대구에서 왕복6시간이 걸려 찾아가2 
시간교육하고 고요히 돌아오는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분들이다. 그저 자신의 기쁨으로 흐上 

시는 일이라지만, 너무감시할따름이다. 어찌 이런 선생님들께 감탄하지 않을수 있을까

어쩌면 시시콜콜할지도 모르는 이 경험들은 내게 이곳의 일과사람이 어떤 류인지를알 

려주는 계기가 됐다.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처리해야함과동시에 딱딱한 적막은 없 

고, 이해와 대화가공존하는곳이란 느낌이 강하다. 본지회는 본부나 타지회와 크게 다른 

사업을 하진 않는다. VCT상담실을 운영하고, 쉼터와 함께하고, 감염 인 인권과 복지를 위 

해 뛰고, 에이즈여방교육과홍보를하고,. 본지회의 강점을3가지로나열해 보았지만, 결 

국 이 3가지는사람에 있다 아무리 뛰어난능력도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근본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나침반 없이 바다에 떠 있는 종이배에 불과할 것이다. 일과사람에 대 

한열정 근본이 된사람! 참으로식상하고 어디에든나뒹구는말이다 하지만한가지 분명 

한것은 열정”과 W 사람'이란 전진하는곳에서는빠질수 없는핵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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